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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설명자료

지난주 방미시 미측이 호남 반도체를 거론하며 
반도체 투자를 제기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

< 보도 내용 >

□ 2026.8.25. 조선일보는 「美 호남 반도체 언급하며 “공장 지어달라” 압박」 
기사에서,

 ㅇ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 16일부터 3박4일간 대미 투자 협상을 
위해 미국을 방문했을 때 미측이 현지 메모리 생산시설 투자와 메모리 
물량 공급을 요구했다고 보도

< 산업부 입장 >

□ 지난주 김정관 장관 방미시 대미 전략투자 논의 과정에서 미측이 호남 
반도체를 거론하며 반도체 투자를 제기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.

□ 한·미 외교관계 등 국익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확인되지 않은 사항에 
대한 보도는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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